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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간호정보역량 관련 연구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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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학교 긴호학과

Analysis of Research Trend Related to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e of Korea

Seon Mi Jang
Division of Nursing, Dongshi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간호사의 간호정보역량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하여 국내 논문
전자 데이터베이스인 RISS, KISS, KISTI, KMbase, NDSL를 통하여 자료 수집하였고, 최종 19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문헌은 연구설계, 윤리적 고려, 분석 방법, 주요어, 주요 변수 등으로 구성된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에서 간호정보역량 관련 연구는 2007년에 처음 등장하였고, 양적연구는 전체 연구의 대부분(94.7%)을 차지하였다.
전체 문헌 중 68.4%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쳤고, 이론적 틀에 기반한 연구는 21.1%에 불과하였다. 가장
많이 사용된 키워드는 '간호사', '간호정보학', '임상역량', '전문역량'이었고, 간호정보역량에 관한 주요 변수는 총 28개
가 도출되었고, 이를 일반적 특성, 간호업무, 정보학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이 도출된 변수는 일반적 특성의 
교육이었다. 본 연구는 국내 간호정보역량에 대한 연구 동향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호
정보역량 관련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trends in research related to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e in Korea. A review was performed using electronic databases, including RISS, KISS, KISTI, 
KMbase, and NDSL. A total of 19 articles were analyzed using an analysis frame composed of research 
design, research framework, institutional review board approval, analysis method, keywords, key 
variables, etc. Research related to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e first made an appearance in 2007.
Quantitative research accounted for 94.7% of the total and 68.4% mentioned institutional review board 
approval. The portion of studies based on theoretical frameworks was only 21.1%. The most frequent 
keywords were 'Nurse(s)', 'Nursing informatics', 'Clinical competence(y)', and 'Professional competence'.
The main variables regarding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e were classified into general 
characteristics, nursing work, and informatics, and among these, the variables related to education were
the most frequent.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for the understanding of current research trends on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e in Korea and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 for development. Thus,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expected that additional research related to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e will
be conduct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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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필요성
보건의료 환경에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사용은 업무 시간 
절약 및 효율성 증가, 오류 감소로 의료의 안전과 질이 
향상되는 등 많은 장점을 가져왔다[1]. 또한 보건의료 기
관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
여 물리적 및 물질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 방식을 재구성하고 있는데, ICT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2]. 이러한 디지털 의료환경에서 간호사가 자
신감과 역량을 가지고 보건의료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
록 간호학부 교육뿐만 아니라 간호사 초기 교육프로그램
에도 ICT 교육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2].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위해 간호사의 정보역량이 
강조되며 정보역량은 간호사의 필수 역량 중 하나로 인
식되어 정보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간호교육에 노력하고 
있다[3,4]. 간호정보역량은 간호 수행에서 간호사로서 전
문가적인 기준과 규정을 따르면서 정보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ICT를 사용하는 것으로[5] 환자 간호에서 정보관리
와 ICT 사용에 대한 지식과 적용이 질 높은 간호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외 간호정보역량에 관한 연구는 2000년도 전후에 
시작되어 지난 20년간에 활발히 진행되었다. 2001년 
Staggers 등[6]이 ‘컴퓨터 기술’, ‘정보학 지식’, ‘정보학 
기술’을 기반으로 간호정보역량 모형을 제시하고 간호정
보역량 측정 도구를 개발한 것을 시작으로 보건의료정보
기술이 발전해 나가면서 간호정보역량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간호정보역량의 모형과 측정 도구도 발전
하였다[7-9]. 간호사의 역할이나 경력 수준에 따라 요구
되는 간호정보역량이 다르므로 역량 측정 도구도 간호사
의 역할, 직급, 경력 등에 따라 다르게 개발되었고 간호 
학생을 위한 도구도 개발되었다[4,7]. 이와 함께,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대만 등의 각 나라 상황에 맞게 간호정보
역량을 규명하고 도구가 개발되었다[10-12]. 

최근 국내 간호학계의 간호정보역량에 대한 관심이 본
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간호학과 교육의 인증평가 담당 
기관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간호학과 프로그램 학습성
과로 ‘정보통신과 최신 보건의료기술 활용’을 새롭게 제
시하였다[13]. 이는 간호학계가 간호정보역량에 대한 중
요성을 인식하고 정보역량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사 대상으로 실시된 
국내 간호정보역량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주요어, 주요 연구변수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간호정보역량 연구 방향 모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
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 대상의 간호정보역량 관련 국내 연

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분석 대상 논문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논문은 국내에서 출판된 간호사 

대상의 간호정보역량 관련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으로 
출판연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분석 대상 논문 수집은 
선택 및 제외기준 선정, 검색어 선정, 검색데이터베이스 
선정, 문헌검색, 분석 대상 문헌 선정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에 대한 제외기준은 각 논문의 제목 또
는 초록을 읽고 본 연구의 주제에 해당하지 않는 문헌, 
학위논문이나 학술지 논문이 아닌 경우, 간호사가 연구 
대상이 아닌 문헌, 중복된 문헌, 원문 확인이 되지 않는 
문헌, 학술대회 발표 자료이고,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
이 중복 시 학술지 논문을 선택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논문 검색어는 ‘간호정보역량’, ‘간호사’ and ‘간호정보’, 
‘간호사’ and ‘간호정보역량’, ‘간호사’ and ‘간호역량’
이었다. 

자료 검색데이터베이스는 국내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DSL), 과학기술학회마을(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KISTI), 한국
교육학술정보원(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한국학술정보(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한국의학논문 데이터베이스
(Korean medical database, KMbase)을 이용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7일까지 문헌검색을 하였고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차적
으로 검색된 문헌은 총 5,192편이었다. 각 문헌의 제목 
또는 초록을 읽고 본 연구의 주제에 해당하지 않는 
5,022편을 일차적으로 제외하였다. 선정된 170편의 문
헌에서 중복된 문헌인 149편을 이차적으로 제외하여 21
편이 추출되었다. 이 중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이 중복
된 2편을 추가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9편의 문헌이 분
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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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cess of searching and selecting literature. 

2.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하여 최종 선정된 19편의 논문의 원문

을 고찰하고 기존의 연구 동향 분석 문헌[14,15] 참고하
여 연구자와 간호학 교수 1인이 논의한 후 분석 범주를 
결정하였다. 분석 범주는 출판연도, 출판유형, 연구설계, 
연구 대상, 윤리적 고려, 자료 분석 방법, 연구의 이론적 
기틀 유무로 분류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또한, 연구의 주요어, 간호정보역량 관련 주요 변
수, 간호정보역량 측정 도구를 분석하였다. 분석 범주에 
따른 문헌의 분류가 명확하지 않으면 간호학 교수 1인과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의 일반적 특성
3.1.1 연도별 출판 동향
출판연도는 5년 단위로 범주화하였고, 2007년에 첫 

번째 논문이 출판된 후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2016
년부터 2020년까지 7편이 출판되었다(Table 1).

 
3.1.2 출판유형, 연구설계, 연구 대상, 윤리적 고려 및 
     자료 분석 방법의 동향
분석된 19편의 출판유형은 학술지가 14편(73.7%)으

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연구설계에서는 양적연구가 대부
분(94.7%)이었다. 연구대상자의 근무지는 종합병원이 가
장 많았고(84.2%, n=16),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의 승인을 보고한 연구는 13편(68.4%)이었다. 분산 및 
회귀분석까지 실시한 문헌이 8편(36.8%)으로 가장 많았
고, 질적 내용분석 문헌은 1편(5.3%)이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Literature         (N=19)

Variables Categories n (%)

Publication 
year

2007 ∼ 2010 5 (26.3)
2011 ∼ 2015 5 (26.3)
2016 ∼ 2020 7 (36.8)
2021 ∼ 2022 2 (10.5)

Publication 
type

Master's thesis 4 (21.1)
Doctoral dissertation 1 (5.3)
Journ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3 (15.8)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3 (15.8)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 (10.5)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1 (5.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 (5.3)
Journal of Korean Academy Community 
Health Nursing

1 (5.3)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 (5.3)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1 (5.3)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 (5.3)

Research 
design

Quantitative

Descriptive research 15 (78.9)
Methodological research 3(15.8)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1 (5.3)
Workplace 
of 
participants

General hospital 16 (84.2)
Clinic 1 (5.3)
Convalescent hospital 1 (5.3)
Public heath department 1 (5.3)

IRB Yes 13 (68.4)
No 6 (31.6)

Definition 
of NIC

Yes 12 (63.2)
No 5 (26.3)
N/A 2 (10.5)

Theoretical 
frame

Yes 4 (21.1)
No 15 (78.9)

Analysis 
method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OVA,
correlation, & regression analysis

8 (36.8)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OVA,
& correlation

4 (21.1)

Development or validation study of 
instrument

3 (15.8)

Descriptive analysis & correlation 2 (10.5)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OVA,
& regression analysis

1 (5.3)

Content analysis 1 (5.3)

ANOVA=analysis of variance;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N/A=not applicable; NIC=nursing informatics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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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간호정보역량 정의, 연구의 이론적 기틀
총 19편 문헌 중 간호정보역량의 정의가 서술된 문헌

은 총 12편이었고, 이론적 및 개념적 기틀을 사용하여 수
행한 연구는 21.1%(n=4)로 모두 학위논문이었다. 

3.2 주요어 분석
주요어를 제공하지 않은 1편 문헌을 제외하고 18편의 

영문 주요어를 분석한 결과, 문헌당 2∼5개의 주요어를 
제공하였고 주요어는 총 40개이었다. 40개의 주요어를 
MeSH (Medical Subject Headings) 용어에 대응
(mapping)한 결과, 총 22개(55%) 주요어가 MeSH 용
어와 일치하였다. 일치하지 않은 18개(45%) 용어는 간호
학 교수 1인과 논의하여 각 연구 내용을 확인하고 주요
어와 가장 유사한 MeSH 용어로 분류하였다(Table 2). 

총 40개의 주요어를 MeSH tree에 따라 분류한 결과, 
하위범주 education에 속하는 주요어가 가장 많이 사용
되었고(n=15), information science (n=14)와 persons 
(n=11)에 속하는 주요어가 문헌에서 10회 이상 추출되
었다. 가장 많이 사용된 주요어는 nurse(s)이었고, 다음
으로는 nursing informatics (n=5)이고, professional 
competence, clinical competence,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y, nursing performance는 
각각 3회 사용되었다. 

3.3 간호정보역량 관련 주요 변수 분석
총 19편의 문헌 중 도구 개발 또는 검증의 방법론적 

연구 3편과 질적 연구 1편을 제외한 15편에서 도출된 주
요 연구변수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간호정보
역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변수는 총 28개
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정보학, 간호업무로 분류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간호정보역량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총 10개로 그 중 교육 수준이 가
장 많은 문헌(n=7)에서 도출되었고, 다음으로는 임상 경
력과 나이(n=4)이었다. 정보학 관련 변수 중 정보학교육 
경험 여부(n=5), 간호정보학 교육 필요성 인식(n=2)이 
가장 많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간호업무 관련 변수
는 총 10개로 그중 직위(n=4), 간호업무성과(n=3)가 가
장 많이 나타났다. 

Table 2. Analysis of Key words

Categories Sub-categories (n) Keywords (n)

Analytical, 
Diagnostic and 
Therapeutic 
Techniques, 
and Equipment

Investigative 
Techniques (2)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1)

Focus groups* (1)

Psychiatry 
and Psychology

Behavior and 
Behavior 
mechanisms (4)

Emotional labor (2)
Leadership* (1)
Nurse’s characters (1)

Psychological 
Phenomena (4)

Job-satisfaction* (1)
Problem solving (ability)* (2)
Task performance* (1)

Disciplines 
and 
Occupations

Natural Science 
Disciplines (1)

Qualitative research* (1)

Health 
Occupations (2)

Evidence-based practice* (2)

Anthropology, 
Education, 
Sociology, and 
Social 
Phenomena 

Education (15) Competence (1)
Clinical competence(y)* (3)
Education* (1)
Informatics competency (1)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2)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y (3)
Nursing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1)
Professional competence* (3)

Human 
Activities (3)

Nursing performance (3)

Technology, 
Industry, and 
Agriculture 

Technology, 
Industry, and 
Agriculture (1)

Technology* (1)

Humanities Humanities (2) Ethical values (1)
Knowledge* (1)

Information 
Science

Information 
Science (14)

Computers* (1)
Health literacy* (1)
Informatics* (2)
Information literacy* (1)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1)
Nursing informatics* (5)
Nursing information (3)

Named Groups Persons (11) Clinical nurse (1)
Convalescent hospital 
nurse (1)
Hospital nurse (1)
Nurse(s)* (7)
Public health nurses* (1)

Health Care Health Care 
Facilities, 
Manpower, and 
Services (1)

Nursing service 
environment (1)

Health Care 
Economics and 
Organizations (3)

Information resources use (2)
Patient data privacy (1)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3)

Organizational culture* (2)
Patient-centered care* (1)

Publication 
Characteristics

Study 
Characteristics (1)

Scale development (1)

* Medical subject headings (MeSH)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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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alysis of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e
Scales                               (n=16)

Scale n (%)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e Scales [6,16] 4 (25.0)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e Scales [7,17] 3 (18.8)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e Scales [6] 1 (6.3)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e Scales [18] 1 (6.3)

Health Literacy Competencies Scales [19] 1 (6.3)
Nursing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cales [20] 1 (6.3)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e Scales [21] 1 (6.3)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cales [22] 1 (6.3)

Information Literacy Scales [22,23] 1 (6.3)
Information Retrieval Skill Scale 
(developed by researchers) [24] 1 (6.3)

Nursing Information Knowledge and Skill Scales 
(developed by researchers) [25] 1 (6.3)

Table 3.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NIC (n=15)
Categories Variables n (%)

General 
Characteristics

Educational status 7 (46.7)
Nursing experience 4 (26.7)
Age 4 (26.7)
Marital status 2 (13.3)
Gender 1 (6.7)
Religion 1 (6.7)
Nurse’s Characters 1 (6.7)
Self-leadership 1 (6.7)
Academic experience 1 (6.7)
Research experience 1 (6.7)

Informatics Experience of informatics education 5 (33.3)
Perception of need for NI education 2 (13.3)
Use of information resources 2 (13.3)
Computer usage time 2 (13.3)
Electronic Information Resources 1 (6.7)
Experience of using HIS 1 (6.7)
Perception of privacy 1 (6.7)
Prior knowledge of HL 1 (6.7)

Nursing work Job position 4 (26.7)
Nursing performance 3 (20.0)
Evidence-based practice 2 (13.3)
Problem-solving ability 2 (13.3)
Organizational Culture 2 (13.3)
Nursing Performance Ability 1 (6.7)
Job satisfaction 1 (6.7)
Nursing service environment 1 (6.7)
Patient-Centered Nursing 1 (6.7)
Shift work 1 (6.7)

HIS=hospital information system; HL=health literacy; NI=nursing
informatics

3.4 간호정보역량 관련 연구 도구 분석
총 19편 문헌 중 도구 개발 문헌 2편과 질적 연구 1편

을 제외한 16편의 문헌에서 사용된 도구를 분석하였다
(Table 4). 총 11개의 도구가 사용되었고, 그중 4개는 
외국에서 개발되었다[6,7,18,19]. 가장 많이 사용된 도구
는 Staggers 등[6]이 개발한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ies Questionnaire (NICQ)을 Kim [16]이 
수정 및 보완한 도구이었고(n=4), 그다음으로 Staggers 
등[7]이 개발한 NICQ를 Chang [17]이 수정 및 보완한 
도구(n=3)이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사 대상으로 간호정보역량을 연구한 국
내 문헌을 분석하여 간호정보역량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
고자 총 19편의 문헌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서 연도별 출판 동향을 살펴보
면, 국내 간호정보역량 관련 연구는 2007년에 시작하여 
아직은 초기 단계로 판단된다. 반면 국외 간호학에서의 
간호정보역량에 관한 연구는 2000년도 전후에 간호정보
역량 모형이 제시되고 간호정보역량 측정 도구인 NICQ
가 개발된 후 지난 20년 동안 간호정보역량에 대한 활발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4,6-9]. 국내의 간호정보역량관련 
연구는 지난 15년 동안 지속되고는 있으나 활발하지 못
한 상황으로 간호정보역량 분야는 추후 활발한 탐색을 
통한 발전을 위해 국내 간호학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
요하다.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서 연구설계에 있어서는 질적 연
구는 단 1편만 보고되었고 양적연구가 94.7%로 대부분
이었는데, 기존의 연구 동향 분석한 문헌[26-28]에서도 
양적연구의 비율은 약 78~92%로 높은 편이었다. 이는 
국내 간호정보역량 관련 연구가 초기 단계로 양적연구가 
주로 진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의 문헌에서도 연구
주제의 관점을 넓히고 새로운 양적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질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는데[15], 간호정보
역량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고 간호정보역량 분야가 균형
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적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 방법이 연구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IRB의 심의 절차를 거친 논문은 68.4%
로 기존의 연구 동향 분석 문헌에서 제시된 8%~32%에 
비하여 높은 편이어서[14,15], 연구 윤리의식이 나아지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3년 이후 IRB 설치 
의무 확대로 연구에 대한 심의 및 관리가 제도화되었지
만[29], 본 연구에서 연구심의를 거치지 않은 연구가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분포하여 최근의 연구에서
도 연구 윤리의식은 아직은 낮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는 Bang 등[14]의 연구에서 IRB 심의 대신 연구참여자
의 동의만 구하는 연구가 약 78%로 많다고 한 결과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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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한다. 사회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이 급격한 상황에
서 연구수행 시 발생 가능한 윤리적 문제는 더욱 다양하
고 위협적일 수 있다[29]. 따라서 인간 대상의 연구를 많
이 수행하는 간호학 연구에서 IRB가 승인한 범위 안에서 
윤리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연구참여자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므로 연구 윤리가 잘 
확보되어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21.1%의 논문만 이론적 기틀에 기반하여 
진행되었다. 연구 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26,28]에서 
제시된 6.5%~7.7%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나 본 연구
에서 이론에 기반한 문헌은 모두 학위논문이었다는 부분
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론적 기틀은 연구자가 탐색
하고자 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관련된 개념 간 논
리성을 나타낸다[30]. 선행연구[26]에서도 학위논문뿐만 
아니라 일반연구에서도 이론적 기틀 적용의 중요성이 제
시되었듯이 이론적 기틀은 간호이론, 연구, 실무를 연계
시키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연구자가 문헌에서 이
론적 기틀을 제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
나 이론적 기틀은 연구 토대가 되는 이론적 구조로서 연
구를 이해하고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데 중요하므로 간
호학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이론적 기틀을 적용하여 연
구수행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논문에 포함된 주요어를 빈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핵심 주요어는 ‘Nurse(s)’, ‘Nursing informatics’, 
‘Clinical competence(y)’, ‘Professional competence’ 
이었는데, 이는 간호정보역량이 간호사의 간호업무 기반
의 정보화와 관련이 있는 역량이므로 나타난 결과로 해
석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주요어와 MeSH 
용어와의 일치도는 55%로 기존의 연구 동향 분석 문헌
의 결과인 57.5%와 유사하여[28] 문헌의 주요어와 
MeSH 용어 간의 불일치에 대한 문제가 여전하였다. 연
구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높이고 최적의 문헌검색을 위
해서는 MeSH 용어와 같은 표준화된 용어를 주요어로 사
용하는 것이 중요하다[26,28]. 학술지의 지침에 따라 주
요어에 대한 다른 분류체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연구자
에게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주요어를 표기하도록 명
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표준화된 용어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정보역량 관련 변수를 일반적 특성, 
정보학, 간호업무로 분류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중 교육 수준이 가장 많은 문헌에서 관찰되었다. 이
는 간호정보역량 영향요인을 분석한 선행문헌에서도 교
육 수준이 높을수록 간호정보역량이 높았는데[31], 대학

원 과정에서 간호정보역량에 역량을 미칠 수 있는 학습
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므로 간호정보역량 수준이 높
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간호정보역량 수준을 올
리기 위해 모든 간호사가 대학원에서 학업을 한다는 것
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학부 과정에서 간호정보학 교
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보역량은 간호사의 필수 역량 중 하나로 인식되어 간
호학부 교육에 간호정보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은 이
미 시작되었다[3]. 본연구결과에서도 간호정보역량 관련 
변수로 정보학교육 경험 여부가 많은 문헌에서 도출되어 
학부 교육과정에서부터의 지속적인 간호정보학 교육의 필
요성이 나타났다. 간호정보역량 영향요인 관련 선행연구
에서도 간호정보 관련 교육은 간호정보역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31-33]. 또한, 보건의료정보
기술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원하는 수준의 간호지식을 달
성하기 위해서는 간호교육에서 교육과정 구조와 전달조직
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2]. 본 연구에서 간호업
무 관련 변수 중 간호업무성과가 간호정보역량과 관련 있
는 변수로 관찰되었는데, 간호정보역량 관련 선행문헌에
서도 간호정보역량이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과가 높다고 하
였다[34]. 따라서 간호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호정
보역량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학부 교육뿐만 아니라 의료기
관에서의 지속적인 간호정보학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대부분 문헌에서 간호정보역량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였고, 
그중 간호정보역량 측정 도구인 NICQ [6,7] 또는 이 도
구를 수정 및 보완한 도구[16,17]를 50.1%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그러나 NICQ는 약 20년 전에 국외의 보건
의료 상황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빠르게 급변하는 보건의
료 상황과 국내의 보건의료 및 교육 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제시되었다[16,21]. 이에 국내 간호학계
에서 간호사 대상으로 간호정보역량 측정 도구와 간호정
보활용역량 측정 도구가 개발되기 시작하였고[20,21], 
이는 고무적인 상황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도구가 다양한 
연구에서 사용되어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되고, 
이를 통하여 개발된 도구가 정제되고 지속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간호사 대상의 간호정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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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관련 논문을 분석하여 현재 간호정보역량 연구 동향
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호정보역량의 교육, 연구, 
임상 실무 분야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간호정보역량 연구는 초기 단계 수준으로 
연구 방법은 대부분 양적연구이었다. 따라서 도구 개발, 
질적 연구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에서 간호사, 간호정보, 임상역량, 간호정보역량, 
순으로 사용 빈도가 높았고, 주요어에서 표준화된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 간호정보역량과 관련된 변수는 다양하
였는데 그 중 교육 관련 변수가 가장 많이 관찰되어 간호
학부 교육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간호정보학 교육이 필요
함이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간호정보역량 연구
의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
색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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